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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검표 

1-1 재검표는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켜야 할 가장 큰 의무는 제10조(의무)에 의거 공정한 선거를 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개표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

고, 제36조(기타사항)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거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에 의거 공정하지 못한 과정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개표과정의 공정성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무효표 기준   

② 1차 개표 이후 한 번 더 바뀐 무효표 기준  

③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인정받을 수 없는 무효표 기준  

 

제30조 5항 ‘이 외의 문제가 되는 투표용지는 중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라는 조항에 

의해 결정 난 상황이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해당 조항이 문

제가 있는 조항이라 판단해 이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선관위의 편향된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   

②  편향된 의견이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기 매우 어렵다 

중선관위 위원 모두 공정성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이런 논란이 생길 조항 자

체가 공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조항을 그대로 따랐을 때 ‘투표 차가 유의미해 2번 측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중선관위의 편향된 판단으로 무효표 규정을 조작해 재투표의 빌미를 제공했다’ 라는 의

혹을 피하긴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중선관위가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규

정 자체의 허점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명백한 증거를 통한 반박 없이는 1

번 측에도 제21조 1항의 내용과 제22조 1항의 내용에 의해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2-1 투표함의 신뢰성 

투표함의 신뢰성이 훼손된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표를 시행할 때 조작여부를 판단할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① 무효표 점검: 무효표 개수, 개표 과정에서 나온 기록과 비교 

② 점검된 무효표에 대한민국 중선관위 기준을 적용시켰을 때의 무효표 결과  

③ ②에서 도출된 무효표를 최종 공고된 내용인 521표(빈체로), 549표(동화)에 더했을 때 

나온 선거 결과 

= 빈체로 533표,  동화 567표 

④ ③번에서 나온 결과와 전체 투표 용지 검표 결과의 일치 정도 

= 빈체로 533표, 동화 567표(③) : 빈체로 533표, 동화 566표 (전체 투표 용지 검표 결과) 

 

위와 같이 재검표 과정에서 기존 투표내용과 유사성이 얼마나 높은지, 재검표에 적용할 

수 있는 조작 가능성이 없는 투표함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존 결과와 유의

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소실된 표가 1개 존재했습니다. 이는 앞에 내용을 고려했을 

때, 단순 소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선관위는 이에 타당성과 개연성을 충분히 확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3-1 무효표 기준의 변경 

앞선 1) 내용에 따라 선거시행세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공정성을 해친다고 중선관위

는 판단했고, 새로운 조항들을 추가하거나 빼는 과정이 아닌 이미 검증되어있는 기관 ‘대

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효표 규정을 따르는 것이 공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이라

고 판단했습니다.  



 

 

 

2)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원 해임 

해당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가 조사와 결과를 판단한 뒤 공지하겠습니다. 


